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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4. 28.(금) 07:30 배포 2023. 4. 28.(금) 07:30

방미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 ‘문화‧박물관 교류’

- 한미동맹(盟) 70년, 한미문화동행(行) 70년 -

문체부, 세계최대 복합 문화·전시기관 
스미소니언과 최초 양해각서 체결

- 박보균 장관, “한미동맹이 ‘한미문화예술동행’으로 확장하는 상징적 의미”
- 전시소장품·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협력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27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NMAA의 새클러 

파빌리온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박보균 장관과 머로이 박

(Meroë Park) 스미소니언 재단 부총장이 참석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을 관장하는 한미 정부 기관 사이의 양해각서는 이번이 

최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국내 문화예술

기관과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문화기관인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

예술기관 간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 문화 

협력의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 동안 맺어진 문화·예술·

과학·역사의 세계 최대·최고의 전시 공간인 스미소니언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70년 한미동맹이 ‘한미문화예술 동행’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건

이다. 이번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양국 간 MZ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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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6년 설립된 스미소니언 재단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미국역사박물관 등에 약 1억 5천 만점의 소장품을 갖고 

있으며 관람객 규모는 연평균 3천만 명이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 학예 연구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 예술‧역사‧고고학‧문화‧보존과학 등 분야의 공동연구, ▷ 전시 및 소장품 

대여, ▷ 역사‧문화 관련 대중 프로그램 공동주최 방안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스미소니언 재단과 1961년 시작된 오랜 인연 결실

  2025년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 계획

  스미소니언 재단은 1961년 산하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고려시대 철조 

불상을 전시하면서 문체부와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1년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실 개선 예산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는 한국실 

전담 인력을 지원해 한국실을 개선해왔다. 이 밖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특별전 <한국의 불상>과 <한국의 치미>를 공동기획·전시하는 등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2025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실을 연장·개편하여 노후화된 전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시 콘텐츠의 질과 매력도를 높일 학술자문 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화 협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11월, 체이스 로빈슨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이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한국을 찾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형성해온 

양측 간 교감이 이번 대통령 순방 및 한미동맹 70년을 계기로 양해각서에 

이르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6월 실무회의, 다양한 기관 간 교류·협력 구체화 예정

  이 밖에도 문체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은 올해 6월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양 기관 산하의 다양한 각급 

박물관, 미술관의 테마에 맞춰 다각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꾸준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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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노하우와 

경험도 나눌 예정이다.

붙임 1. 양국 주요 참석자

     2. 스미소니언 재단 및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개요

     3. 양해각서 주요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담당 부서 문화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총괄> 국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휘경 (044-203-2566)

<공동> 지역문화정책관 책임자 과장 이당권 (044-203-2641)

문화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홍민재 (044-20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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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양국 주요 참석자

사진 직급 성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스미소니언재단 부총장 머로이 박(Meroë Park)

스미소니언재단 박물관&문화부 부총장보 케빈 고버(Kevin Gover)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 체이스 로빈슨(Chase F. Robinson)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이사 정영양(Chung Young Yang)

스미소니언재단 민속문화유산센터장 클리포드 머피(Clifford Murphy) 

스미소니언재단 국제협력 디렉터 아비바 로젠탈(Aviva Rosenthal)

스미소니언재단 석좌교수 리차드 쿠린(Richard K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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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스미소니언 재단 및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개요

□ 스미소니언 재단

 ㅇ 명칭/설립 : 스미소니언 재단 (Smithsonian Institution) / 1846. 8.10.

 ㅇ 설립배경 : 미 정부가 “지식 증진과 전파”등의 교육목적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 박물관, 교육 및 연구기관을 설립한 것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시초

 ㅇ 운영기관 : 22개 (박물관 21개 + 동물원 1개)  *D.C., 뉴욕(1), 버지니아(1)

 ㅇ 방문객 수 : 연간 약 3,000만 명(코로나19 이전 기준)

 ㅇ 조직 : 이사회 + 재단 사무국

이사회(총 17명) 재단 사무국

-의장: 미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05년~)

-부의장: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21년~25년)

-임원: 상/하원의원(각3인), 일반인 9인

-총장(Secretary): 로니 번치 / ‘19.6월~

-부총장(Deputy Secretary): 머로이 박 / ’20.1월~

-총장보(Under Secretary): 행정부, 교육부, 박물관 
& 문화부, 과학&연구부, 수익사업부

□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

 ㅇ 명칭 :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ational Museum of Asian Art)

    ※ 舊 프리어&새클러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ㅇ 특징 :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아시아예술 전문 박물관

 ㅇ 설립 : 1923년(프리어), 1987년(새클러)  ※ 프리어와 새클러의 유물기증과 지원으로 설립

 ㅇ 면적 : 22,171㎡(프리어), 14,997㎡(새클러)

 ㅇ 관람객 : 연 44만명(2019년 기준)

 ㅇ 소장품 :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고대 

근동·이집트·이슬람 등의 미술품 45,000여 점 보유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 (프리어 갤러리)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새클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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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양해각서 주요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 양해각서 주요 내용

 ㅇ (체결대상)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

  -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미국 스미소니언 재

단 산하 21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ㅇ (협력분야) ▴학예 연구, 문화유산의 보전과 보존 등 역량 구축 및 전문성 함양

을 위한 인력교류, ▴예술·역사·고고학·문화·보존과학 등 분야의 공공연구 프로

젝트, ▴전시 및 소장품 대여, ▴인턴 및 연구원 교류, ▴역사·문화 관련 대중 프

로그램, 행사, 심포지엄 등 공동주최 모색 등

 ㅇ (효력기간) 체결일부터 5년간(’23. 4. 27. ~ ’27. 4. 26.)

   * 양 측의 서면 동의를 통해 연장 가능

□ 후속 조치 계획

 ㅇ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 특별전 개최

  - (기간/장소) 2025년 11월~2026년 1월(3개월)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특별전시실

  - (주제) 故이건희 회장의 한국문화재 수집 철학 및 주요 기증품 소개 

  - (전시품) <인왕제색도>(국보) 등 토기, 도자기, 회화, 현대작품 250여 점

 ㅇ 한국실 연장·개편 추진     

  - ▴노후화된 전시 환경 개선,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의 전시자료 개발 

협력, ▴전시 설명자료 및 스토리 구성 위한 학술자문 실시 등

* 기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2018∼2023, 문체부 지원) 연장·개편 추진

 ㅇ 기관별 협력사업 발굴

  - (박물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국립박물

관·미술관 중심으로 전시 협력, 전문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사

업 발굴 및 협의

  - (그외 기관)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쇼케이스 등 전시 협력, 문화재

청 국립문화재 연구원 보존과학 분야 공동조사 및 연구 교류 등 협력사업 발굴 

예정


